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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판소리가 없다?

기사입력 2015/09/15 16:42 송고

국립국악원 '제2회 북한음악 연주회 및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남북은 분단으로 정치, 사회, 경제뿐 아니라 음악 등 예술에서도 다른 길을

걸었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일제 강점기 단절된 민족음악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다.

전통악기 개량과 함께 성악의 발성, 창법, 가사, 음악양식도 혁명과 현대 인민의 감성에 맞게 바꿨다. 전통

민요의 선율과 장단을 북한식으로 편곡하고 가사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판소리는 양반 지배 계층의 정서에 맞는 음악으로 평가돼 배제됐으며, 현재 전승되지 않고 있

다. 판소리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거친 발성도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해서 사라지고 서도식의 맑은소리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남한과는 다른 북한의 성악곡을 직접 확인하고 지금에 이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다.  

국립국악원이 오는 24일 우면당에서 여는 '제2회 북한음악 연주회 및 학술회의'다.

북한에서 유학하고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북한음악 전문가인 중국 옌

볜자치주 옌지(延吉)의 성악가 김순희, 렴수원, 박춘희, 임향숙, 최성룡이 무대에 선다.  

혼성중창 '모란봉'·'회양닐리리', 독창 '바다의 노래'·'영천아리랑', 전통민요를 기반으로 창작한 독창 '산천

가' 등을 부른다. 

연주회에 앞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의 민족성악'을 주제로 배인교 단국대 교수, 이경분 서울대 교

수 등이 판소리의 탁성이 북한에서 사라지게 된 과정, 북한의 민족성악 작곡기법과 합창법, 실제 음악 분석 결

과 등을 발표한다.

인쇄하기  닫기

http://ad.yonhapnews.co.kr/RealMedia/ads/click_lx.ads/www.yonhapnews.co.kr/bulletin/488376217/Text1/OasDefault/expo_150706_society_text1/gj_378_78.png/31663031303134363536313164666130


2015. 10. 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2/2

천현식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는 "북한에서는 판소리를 연구용, 교육용으로 배울 뿐 대중이 향유하는 음악

으로는 남아있지 않다"며 "우리가 해방 이전 전통민요를 보존해서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그

들 표현으로 '현대식'으로 개량해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과 학술회의 모두 무료다. 문의 ☎ 02-580-3352.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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